날로 복잡해지는 IT 시스템과 서버들은 공급업체가 제한적이고 대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 및 추세를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에 반해 급증하는 데이터량의 처리를 두고 다수의 공급업체와 신규 업체들이 출현하는 스토리지 시장은 그 내용이 사뭇 심각하다. 누가 정확히 추세를 얘기할 것이며, 누가 그 내용을 귀담아 듣겠는가. 또 적당한 온라인 트랜잭션을 위한 스토리지가 구비된 경우에도 백업의 구성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간단하게나마, 또 비교적 객관적으로 백업 저장제품의 추세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 내용은 필자가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메이션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상관 관계가 없음을 미리 밝힌다.

(그림 1) 향후 가장 각광받을 것으로 주목되는 데이터플레이.
개인용 시장에서 더욱 강화되는 옵티컬의 위상
오랜 기간동안 사랑을 받았던 3.5인치 디스켓 시장은 시장 성숙기에 들어 있는 제품으로써 향후 수요감소와 더불어 옵티컬 포맷의 저장매체들에 그 자리를 내줄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용 저장매체의 강력한 포맷으로 정착하고 있는 이러한 옵티컬 제품들, 즉 CDR, CD-RW와 DVD는 데스크톱 및 개인용 저장매체로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시장에서 존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메이션의 경우는 마그네틱과 옵티컬 두 가지 포맷 모두에서 상당히 중요한 공급자 및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다져나갈 것이며, 이후에는 몇 가지 새로운 포맷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CD-R/RW는 한국시장에서 수요가 월 1천만 장이 넘을 정도로 그 성장속도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CD-R/RW 기술에 대한 수요는 2004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많은 IT관련 시장조사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차세대 옵티컬 저장매체의 포맷으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는 DVD의 경우, CD-R/RW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콤보형 드라이브의 보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대중화될 것이다.
새로운 저장매체의 부상
2002년 중반 전세계적으로 데이터플레이(DataPlay)라는 새로운 포맷의 제품이 시장에 등장할 것이다. 벌써 소비자가전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세계적인 그룹들이 데이터플레이 컨소시엄에 합류하고 있다. 데이터플레이란 카트리지 안에 들어 있는 옵티컬 디스크로서, 크기는 엄지 손가락만하지만, 500MB를 저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저장매체이다. 
이메이션은 음악, 디지털 사진 및 일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매체이면서 이동형 매체인 이 제품을 향후 개인용 저장매체 뿐 아니라, 디지털 가전의 핵심이 될 혁신적인 제품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플레이의 이동성, 크기, 안정성 및 보안과 같은 장점들은 뮤직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강력한 차세대 표준으로 부상할 수 있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개인용 저장매체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CDR, CDRW, DVD 등과 같은 옵티컬 제품이고, 소비자가전(Consumer Electronic)과 같이 더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 데이터플레이와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옵티컬 제품이 향후 가장 주목받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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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테이프 라이브러리의 한 형태인 LTO 울트리움.
	구분
	SCSI
	Fibre Channel
	NAS
	iSCSI

	도입시기
	1980년대
	1996년
	1998년
	2002년

	특징
	병렬 전송
블록 레벨 
	직렬 전송
블록 레벨 
	직렬 전송
파일 레벨 
	직렬 전송
블록 레벨 

	전송대역(초당)
	20~320MB
	100, 200MB
	100MB 
	40MB

	접속장치 수
	16
	16,000,000
	무한대
	무한대

	접속 거리
	12m(LVD),
25m(HVD) 
	10km
	2km
	2km


(표)고속 인터페이스 특성표
더욱 분화되는 기업형 스토리지 시장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활용하는 장치로는 단독 HDD, JBOD(Just Bunch of Disk), RAID (Redundant Arrays of Independent Disk)가 있다. 물론 전자적인 저장장치(SRAM 등)를 활용하는 DB가 출현하긴 했지만 아직은 대세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온라인 장치들은 데이터 가용성의 보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적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나눌 때 개인용 컴퓨터에 주로 적용되는 EIDE 제품과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 등에 적용되는 SCSI로 구분한다. 또 SCSI 장치에서는 Ultra2 Wide, Ultra 160, Ultra 320과 파이버 채널(Fibre Channel) 방식으로 나누게 된다. 다수의 HDD를 연결한 JBOD 방식은 활용상의 어려움으로 크게 환영받지 못하였으나 RAID의 출현으로 가상의 단일 대형 볼륨 또는 물리적 숫자가 아닌 논리적인 몇 개의 볼륨을 구성하게 되어 활용성이 훨씬 보강되었다. 동시에 다수의 HDD를 사용하게 될 때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의 속도(Transfer rate)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일부 그룹에서 Ultra 160/320으로 이어지는 제안을, 또 다른 그룹에선 파이버 채널로 제안하게 된다. 
이들은 인터페이스의 기능 확장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2차, 3차 저장 장치들의 표준을 선도하게 된다. 또 이런 고가용성의 장치들이 고가의 범주에 머물러 또 다른 틈새시장(Niche Market), 아니 어쩌면 더 큰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저가형 RAID 기술을 적용하는 NAS (Network Attached Storage)이다. 
NAS는 초기에 적용 기술의 표준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호환성의 문제를 야기했고 현재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더 많은 소규모 사용자를 위한 저가형 스토리지로서의 위치를 차츰 더하고 있다. 물론 이에도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와 같은 고급형에서 맥스터, 퀀텀 등과 같은 중가형, 그리고 국내 개발 또는 대만산 외장 케이스를 채택한 저가형 장치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또 기존의 대형 온라인 스토리지 공급 업체들(EMC, IBM 등)의 가세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몇 가지 인터페이스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온라인에 적용된 모든 기술들은 IT구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는 백업장치의 경우에도 기능을 개선하는 기회가 된다. 백업장치라고 하면 흔히 테이프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떠올리지만 시대의 변화, 아니 활용의 다양성은 넓혀진 시장에서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주력 공급 업체들의 논리를 기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온라인 자체의 구성을 안정하게 하는 방식 
- RAID Level 1을 적용, 동일한 두개의 스토리지로 구분하여 안정성 보강. 용량이 반으로 준다.
- RAID Level 5를 적용, 8개중 1개를 ECC에 할당. 용량이 1/8만큼 준다.
- 몇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적용, 안정성 보강과 용량의 감소.
- 용량 감소에 따른 비용 외에도 동일한 물리적, 전기적 형태를 갖는 제품으로 백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백업의 시작점에서 충돌. 

●저가형 RAID나 NAS를 이용하여 백업하는 방식
- 운영상 편이성 제공. 실제로는 사용자 권한이 제한적.
- 온라인 장애시 대체 투입. 적용 사례 제한적. 수행 특성의 기준이 다르다.
- 저가형으로는 EIDE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안정성 보강이란 백업의 취지와 충돌.
참고) 실례로 고가용성의 수행능력을 갖는 HDD를 저가형의 HDD로 저장한다는 개념이 된다. 이는 매체 특성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테이프 백업과는 다른 기도와 전개를 야기한다. 

●전통적인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식
- 기존의 백업 방식을 고수. 
- 사용 편이성을 위해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 프로세스 도입. 소프트웨어 추가 비용과 미디어 추가 용량.
- 사용 환경에 적합한 규모로 다양한 포맷과 인터페이스를 지원. 2GB 파이버 채널 카드를 내장하거나 옵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압도적인 부분을 담당하던 DDS 계열의 추락과 DLT의 SDLT로의 승계를 방해한 LTO와 9840의 대두는 테이프 백업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 컨소시엄이 만들어낸 고속 고용량의 LTO 대두는 다시 엔터프라이즈급 백업장치를 대변하는 기존 시장의 영역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 저가형 장치(오토로더 계열), 확장성을 갖춘 모듈라 구조(Ovelrand Data의 LXN 4000, ATL의 M1500 , HP 등), 엔터프라이즈급의 대형 고속 장비(STK L180 등)로 구분.
●백업과 장기 보관에 적합한 DVD-RAM 주크박스 활용
- 전통적인 백업 활용에서의 백업셋 개념을 일소하고 파일 단위의 백업 지원. 파일 단위의 백업은 지원 속도가 느림.
- 사용 빈도에 따른 스토리지 관리 방식인 계층적 저장관리 시스템(HSM, Hierachical Storage Management)의 부분으로 적용.
- 각 저장 단위별(각 미디어 면) 활용은 RAID 구성과 백업셋에서의 복잡성과 장기 보존성에 현격하게 유리.
- 매체 특성상 미디어의 관리 편이성과 장기 내구성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장기 보관 및 검색에 적용되는 마이크로 필름의 안정성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장기 보관시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테이프와도 비교되는 특징.
- 일반 활용이 가능한 DVD 포맷은 활용상의 수명 연장과 향후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어 사용 포맷의 수명이 안정적임.
- 현재 공급되는 최대 규모의 경우 9.4GB DVD-RAM 미디어를 1840장(17TB)까지 하나로 운영하는 Kubota의 SC 1600(Scalable Changer)이 있다.
- DVD-RAM 주크박스의 경우 이전의 MO(Magneto-Optic) 주크박스의 메커니즘에 기준한 제품군과 CD-ROM 주크박스에 기준한 제품으로 대별된다. 이들은 카트리지형(Type1, Type4)을 이용하여 외부 보관을 지원하는 제품과 알맹이 상태(Type3)로 활용하는 제품으로 구분한다. 보관의 편이성과 미디어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Type 1 제품이 다소 고가이지만 안정성에서 탁월하다.

●인터페이스의 추이
- 서버형 백업에 적용된 SCSI는 FC-SAN과 NAS, SAS(Server Attached Storage)로 구분. 
- SAS는 Ultra 160과 Ultra 320으로 진행.
- FC-SAN은 1기가비트에서 2기가비트로 진행.
- NAS에 적용된 이더넷은 1기가비트에서 10기가비트로 진행 예정.
- iSCSI는 현재 40MB라는 실망스러운 수행 특성과 너무 다양한 표준이 제안되어 혼란을 겪겠지만 정립된 표준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10기가비트 이더넷의 활용을 예상.

●Server Free, LAN Free 백업의 부상과 문제점
- 백업에 소요되는 시간, 네트워크 부하를 줄이고 관리의 편이를 기하기 위한 방식.
- 복구(Restore)가 필요한 경우 백업된 정보의 위치 정보에 대한 문제가 대두.
백업의 추세에는 이외에도 원격지 백업(Remote)과 미러 사이트 운영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형의 방식이 있다. 대형 프로젝트들은 일반적인 내용에 기반하기보다는 업체별 구조와 방향에 따라 상당히 다르므로 본 란에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백업의 추세를 정리하는 것은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다만 염두에 두어야 할 지침은 아래와 같다.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을 분석하라.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규모와 시기를 검토하라.
▶도입 성과를 뚜렷이 하라.
▶구축 주체들이 내건 제안 내용을 검증하라.
▶검증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라면 시장의 평판을 기준으로 하거나 적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자체 운영한 후에 도입을 추진하라.
▶도입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었던 경우라면 구축 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글로 표현된 내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라. 신기종이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
